
JFM SE, 34(5), pp. 775~781, 2022.                                                                www.ksfme.or.kr
수산해양교육연구, 제34권 제5호, 통권119호, 2022.                     https://doi.org/10.13000/JFMSE.2022.10.34.5.775

- 775 -

설문분석을 통한 어선 충돌사고 저감을 위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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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rine accidents on fishing vessels accounted for the majority of all marine accidents. Collision 
accidents are the third most common, and most of them are caused due to operational careless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undamental factors that cause collision accidents using 
questionnaire and to prepare fundamental countermeasures to protect human life and the marine 
environment. The survey was conducted on 216 people, focusing on the representative fishing port of the 
country. As a result of the study, collision accidents of fishing vessels mainly occur between fishing 
vessels. In addition, they acquire a small ship operating license through experience on board. It was 
identified that the fishing vessel seamen used the electronic navigation device to determine the risk of 
collision with other ships. Therefore, in this study, support for the installation of electronic navigation 
equipment on fishing vessels and systematic education such as collision prevention regulation and use of 
electronic navigation equipment support for reducing collision accidents were suggested as countermeasures. 
However, this study is a basic study using questionnaires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 factors of collision 
accidents. Therefore, the detailed follow-up studies such as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each factor are 
need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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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통계연보에 따

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14,100건이며, 그 중 어선의 해양

사고는 9,461건으로 전체 해양사고의 약 67.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어선의 충돌사고는 총 1,275
건으로 전체 해양사고 건수에 약 13.5%로 기관손

상, 부유물 감김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사고 유형

이며, 최근 5년간 충돌사고로 인하여 총 34명의 

인명이 사망·실종되었고, 31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충돌사고는 경계소홀, 항행법규 위반 등 

주로 운항과실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KMST, 2022). 
어선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

이 수행되었다. Choi(2022)는 문헌분석학적인 방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3000/JFMSE.2022.10.34.5.775&domain=http://english.ksfme.or.kr/&uri_scheme=http:&cm_version=v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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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사용하여 조업 중인 어선과 항행 중인 어선

을 중심으로 충돌원인을 고찰하였고, Lim(2020)은 

등화 및 형상물의 게시 의무위반에 대한 착오발

생과 그에 대한 해석 및 법률상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러나 상기 연구들은 항법상 지위

를 분석하거나 충돌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착

오발생과 그에 따른 해석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

하여 어선의 충돌 사고 사례를 한정적으로 분석

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Kim et al.(2017)은 

어선 충돌사고의 주요 원인인 경계소홀의 발생확

률을 결함수 분석을 통해 산출하였고, Jung(2014)
은 어선의 충돌사고 감축을 위한 어선의 대응방

안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어선의 승선인원, 교육 훈련 및 항해장비 측면에

서 연구하였으며, Lee et al.(2013)은 재결서를 분

석하여 어선과 비어선간 충돌사고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상기 연구들은 재결서를 바

탕으로 한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한계

를 가지고 있다. 재결서를 바탕으로 한 연구들은 

사고 당사자의 책임 비율의 판단과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사고의 발생원

인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나, 근본적인 요소를 파

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Park et al.(2013)은 설문분석을 통

해 어선-비어선간 충돌사고에 관하여 연구하였지

만 어선과 비어선에 한정하여 연구한 한계가 있

다.
따라서 어선의 충돌사고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원인요소를 파악하고, 근원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어선의 해양사고를 저감하고, 나아

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어선의 안전운항 확보와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어선 충돌사고의 근본

적인 요소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를 중심으로 어선 충돌사고의 저감을 위한 대책

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연구 방법

1. 설문조사의 방법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답변을 요하는 일련의 질

문들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는 방법

으로 가장 대표적인 1차 자료 수집 방법이다. 다

양한 방법으로 질문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융

통성과 객관성이 높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지만, 척도 및 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

는 분석 방법이 제한되어 있어 통계분석 기법을 

고려하여 설문지가 구성되어야 하며, 사전에 필

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되어야 효과

적인 조사·분석이 가능하다(Lee, 2015).
이 연구의 목적이 어선의 충돌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요소를 파악하고 어선의 충돌사고 저감을 위

한 대책 수립임에 따라 설문조사지를 충돌사고 

원인 요소, 충돌사고 예방 대책 및 통계처리로 

구성하였으며, 어선원의 고령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내용만 엄선하여 객관식의 질문형태를 채

택하고 간결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완성된 최

초의 설문조사지는 설문조사지 작성 경험이 많은 

학계의 전문가 3명을 대상으로 설문에 필요한 범

위와 내용을 설명하고 사전 설문을 실시하였으

며, 그들의 자발적인 의사발언을 통해 수정이 필

요한 설문 문항은 적절히 수정하여 최종 설문조

사지를 완성하였다. 설문조사의 표본은 각 지역

의 대표적이고 어선 세력인 많은 지역인 부산, 
포항, 통영, 여수, 보령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였으

며, 어선원의 고령화와 정보 수집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선에 승선하는 선장을 포함한 어선원을 

대상으로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관련 

설문조사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보호되

고,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

로 사용하지 않음을 통계응답자에게 설명하였다.

2. 설문조사의 시행 

설문조사는 2021년 1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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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1일에 걸쳐 수행하였으며, 그 상세는 다음과 

같다.

[Fig. 1] Status of survey participants.

[Fig. 1]과 같이 설문조사는 부산 56명(약 

25.9%), 포항 49명(약 22.7%), 통영 48명(약 

22.2%), 여수 22명(약 10.2%), 보령 41명(약 

19.0%)으로 총 216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대체적으로 고른 지역적 분포를 보였다. 설문분

석에는 총 216개의 설문조사지를 사용하였다.

[Fig. 2] Status of participant's ages.

[Fig. 2]와 같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60
대가 99명(약 45.8%), 50대가 71명(약 32.9%), 70
대가 14명(약 6.5%)으로 전체 설문 참여 인원의 

약 85.2%가 50대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어선원의 고령화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Fig. 3]과 같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20

년 이상 승선한 사람이 104명(약 48.1%), 15년 이

상 승선한 사람이 57명(약 26.4%), 10년 이상 승

선한 사람이 29명(약 13.4%)으로 어선원의 대부

분이 한 선종에서 꾸준히 승선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Fig. 3] Status of boarding experiences.

Ⅲ. 연구 결과

앞서 시행한 설문조사를 어선원의 충돌사고 경

험, 어선원의 해기면허, 충돌위험회피 수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어

선 충돌사고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였다.

1. 어선원의 충돌사고 경험

[Fig. 4] Experience status of collision accident.

[Fig. 4]과 같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중 

120명(약 55.6%)이 충돌사고의 경험이 있다고 응

답하였다. 예상보다 많은 어선원이 충돌사고를 

경험하였으며, 이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

사고 통계 등에 집계되지 않은 사소한 충돌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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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ype of ships collided.

충돌사고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인원 중 충

돌한 다른 선박의 선종에 대한 응답은 [Fig. 5]와 

같이 어선이 83명(약 69.2%), 레저보트가 23명(약 

19.2%), 상선이 13명(약 10.8%), 예인선이 1명(약 

0.8%)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선의 충돌사고를 줄

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충돌이 많이 발생하는 

어선과의 충돌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최우선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소득이 향상되

면서 일과 건강한 삶의 질이 중요시 되는 워라밸

(Work-life balance)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수상레

저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Kim and Park, 2020), 
이에 따라 레저 활동을 즐기기 위한 레저보트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레저보트와의 충돌사고 저감

대책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어선원의 해기면허

[Fig. 6]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의 해기사 

면허 소지 현황이다.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소지

자가 146명(약 67.6%)를 차지하고 있고, 6급 면허 

소지자가 28명(약 13.0%), 4급 면허 소지자 17명

(약 7.9%)순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어선원이 6급 이하의 하위면허를 소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해기사 면

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직종 및 등급별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의거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Fig. 6] Status of obtained license.

[Fig. 7]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중 해기사 면

허 소지자가 해기사 면허를 제5조의 2에 의한 승

무경력을 충족하여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제 16조

에 의해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하

였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이다. 해기사 면허 소지

자 중 174명(약 86.6%)은 승무경력을 충족하여 

면허를 취득하였고, 27명(약 13.4%)은 지정교육기

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

였다고 응답하였다. 

[Fig. 7] Methods of obtained license.

KSWEC(2022)에 따르면 연근해어선 해기사의 

4,110명 중 336명(약 8.2%)이 지정교육기관을 졸

업한 것으로 나타나 설문의 결과와 유사하게 대

부분의 어선원이 승무경력을 통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였으며, 이는 지정교육기관을 통한 체계적

인 해기교육의 서비스를 향유할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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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돌위험탐지 수단

선박이 항해 중이면 어선원은 다른 선박을 탐

지하고 이 선박과의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

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모든 수단

을 활용한다. 

[Fig. 8] Means of detecting for collision risk.

[Fig. 8]은 어선원이 다른 선박을 탐지하고 이 

선박과의 충돌위험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

단을 모두 기재해 달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현황

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중 176명(약 

35.7%)은 RADAR(Radio detecting and ranging; 이

하 RADAR)를 활용하고, 129명(약 26.2%)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이하 GPS) Plotter
를 활용하며, 85명(약 17.2%)은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이하 AIS)를 활용한다고 응

답하였다. 쌍안경 등을 이용한 시각을 활용한다

는 응답자 35명(약 13.2%)인데 반해 약 79.1%의 

응답자가 RADAR 등 전자항해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9]는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현황이다. 설문조

사에 참여한 인원 중 124명(약 57.4%)는 최신 항

해기기 보급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56명(약 25.9%)는 충돌예방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6명(약 16.7%)는 처벌규정

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대부분의 어선원이 선박의 충돌위험탐지 

수단으로 전자항해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결과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책에 있어서도 

최신의 전자항해기기를 설치·지원을 원하고 있다

고 판단된다.

[Fig. 9] Support measures for collision prevention.

4. 어선 충돌사고 저감 대책의 제안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어선 충돌사고의 

주요 원인을 경계소홀로 규정하고 어선원의 휴식

시간 대책 등을 충돌사고 저감대책으로 제안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결과의 분석과 도출된 

결과를 통하여 어선 충돌사고를 저감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가. 최신의 전자항해기기 설치 지원

RADAR는 물표의 거리와 방위를 구할 수 있는 

장비로서 특히, 야간, 비, 눈, 안개 등으로 시계가 

좋지 못한 때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AIS
는 자선과 다른 선박의 최근접거리 정보를 제공

하고 있으므로 레이더와 상호보완적으로 충돌 위

험 판단에 활용하고 있다. GPS Plotter는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을 설정하면서 이를 감시하기 위해 

강제화 되었으나 2009년 선박안전법상 AIS가 강

제 설치됨에 따라 GPS Plotter의 강제 설치 규정

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선 및 소

형선박에서 활용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 대다수의 어선원이 전

자항해기기를 통해 충돌의 위험을 탐지하기 위해 

이들 장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이들 

전자항해기기의 구축비용 등의 지원이 최우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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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어선법, 어선설비기준 및 총톤수 10톤 미

만 소형어선의 설비기준에 따르면 RADAR와 AIS
는 선박의 크기가 35m 또는 그 이상의 선박에서

만 설치가 요구되고 있으며, 지능형 해상교통정

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월 30일 이후 신조하거나 외국으로

부터 수입한 총톤수 3톤 이상의 선박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를 갖추도록 하고 있

다. 따라서 이러한 장비의 설치가 요구되지 않은 

선박들의 전자항해기기 구축을 위한 설치비용 지

원 사업 등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항해기기의 구축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서는 적절한 주기 및 계획에 따라 관련 기기의 

유지·보수 및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나. 체계적인 충돌사고 저감을 위한 교육 지원

앞선 설문결과에서 보듯 어선원의 대부분이 소

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면허의 

취득과정은 대부분 승선경력 충족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 해양·수산계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을 이수한 어선원은 전체 13.4%이므로 대부분의 

어선원은 체계적인 해기전문 교육·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5톤 미만의 소형

선박이 전체 어선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정

기적인 직무교육에 대한 의무도 없으며, 어선안

전조업법령에 의한 수협 또는 조업보호본부 등에

서 시행하는 안전조업교육만 이루어지는 실정이

다.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교육은 대부분 안전장

비 및 설비 등에 국한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충

돌을 방지하기 위한 항행 법규 교육 등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형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을 위한 교

육·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며, 어선원 대부분이 고령

화 되어 있으므로 온라인 교육보다는 각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오프라인 교육 등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선된 교육이 어선원을 대

상으로 시행된다면 충돌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

는 어선간 충돌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수협, 조업보호본부 또는 전문 

교육기관이 주체가 되어 어선의 항행법령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지능형 해상교통정

보서비스 단말기를 포함한 항해기기의 사용법, 
정비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

다.

Ⅳ. 결 론

어선의 해양사고는 우리나라 전체 해양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충돌사고는 해양

사고 중 3번째로 많은 사고 유형이며, 대부분이 

운항과실에서 기인하고 있다. 연구는 어선의 충

돌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명사고 및 해양오염 

사고 등을 줄이기 위하여 근본적인 원인요소를 

파악하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지

를 작성하였으며 전국의 어선원 216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전국적인 조사 결과이며, 이 연구의 성과

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어선원의 대부분이 전자항해기기를 통해 

다른 선박과의 충돌위험을 판단하고 있다. 따라

서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자항해기기 

등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둘째, 어선원의 대부분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를 소지하고 있으며, 승선경력 충족을 통해 면허

를 취득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어선원은 체

계적인 해기전문 교육·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어선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

한 항행법령교육 및 최신 항해기기에 대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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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등의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이러한 교육이 지역적으로 맞춤형 교육으로 

활성화 된다면 어선과 어선간의 충돌사고를 예방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어선 충돌사고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요소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기법을 이용한 기초연구이므로, 향후 각 

요소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요소가 해양사고

에 미치는 상세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구제척

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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